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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 펭귄마을에 이어 보호구역 지정

- 제43차 남극조약 당사국회의(6월 14~24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 -

- 우리나라의 남극보호 지평 확대 및 남극활동 여건 신장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

(이하 남극회의)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

섬*’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보호구역 공식 명칭: Inexpressible Island and Seaview Bay, Ross Sea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극조약 가입국 (54개국)이 참여하는 연례회의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남극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에 이어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두 번째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펭귄마을에 비해 면적이 3.4배(0.98㎢ : 3.31㎢)

넓고, 번식하는 펭귄의 둥지수*도 6.4배(4,800 : 30,000)가 많다. 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인 아델리펭귄과 표범·웨델물범의 서식지이지만, 최근 관광·연구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중국·이탈리아가 공동으로 2019년 남극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 둥지수가 30,000개라는 것은 부모와 새끼(보통 둥지당 2개의 알을 낳음)를 포함하면 

약 12만 마리의 펭귄이 분포한다는 의미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약의 협의당사국들이 남극의 특정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은 총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생태계 조사, 환경관리 및 출입자 통제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정한 ‘펭귄마을’은 현재 환경부와 극지연구소가 

협력하여 매년 생태계 관측(모니터링)과 폐기물 수거 등의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협의당사국회의 및 학술지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인익스프레시블섬’이 위치한 남극 로스해는 전 세계 아델리펭귄의 

38%, 황제펭귄의 26%가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부터 남극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로스해의 해양 생태계와 아델리펭귄 번식 관측(모니터링)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및 

환경변화 파악, 아델리펭귄 개체군 생태 연구 등 / ‘17~’21 / 극지연구소 수행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 과학 기지와

아라온호를 발판으로 남극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익스프레시블 섬’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등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올해 5월 말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함께 이번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구역 지정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여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공동제안 3국과 협력하여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소통창구(네트워크)

붙임 1. 남극조약 개요 및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2. 질의/응답. 끝.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붙임1 남극조약 및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남극조약 개요

□ (조약 명칭)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 (목적)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기타 과학적 조사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의 조화 도모, 영유권 주장 동결

□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채택/발효 : '59.12.1/'61.6.23

○ 우리나라 가입/비준 : '86.11.28('86.11.28 발효)

○ ’21.6월 현재 가입국 : 54개국

▷ 협의당사국(ATCP)* : 29개국(우리나라는 '89.10월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

▷ 비협의당사국(non-ATCP) : 25개국(북한 '87.1.21 가입)

□ 협의당사국회의 주요 논의

○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 남극조약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발생원의 감소 뿐 

아니라 저장, 처리 및 제거에 관한 활동의 계획·수행

○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개선

□ 국내 관련 법령 

○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04) 및 동법 시행령(’05)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비준(’96.10.4)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3개 부처(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공동 입법

- (주요 조항)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를 통해 남극특별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 출입·활동 허가·승인 등을 법적으로 관리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1. 나레브스키 포인트(Narebski Point)

○ (지정일) 2009년 7월 16일

○ (위치 및 면적)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 바톤반도, 0.98㎢

※ 남위 62°13’40” - 62° 14’ 23”, 서경 58°45’25”- 58°47’00”

○ (특징) 젠투펭귄(2,460둥지)과 턱끈펭귄(2,416둥지)을 포함한 9종의 조류가 

번식하고 있으며, 펭귄 군서지 주변에 다양한 식생 분포

젠투펭귄 턱끈펭귄



2. 인익스프레시블섬(Inexpressible Island)

○ (지정일) 2021년 6월 24일

○ (위치 및 면적) 동남극 테라노바만, 3.31㎢

※ 남위 74° 54.2', 동경 143° 43.5'

○ 특징 

- (지리) 만년빙 말단에 위치하여 대륙풍(katabatic wind)이 세차게 부는 

지역으로, 바다가 결빙되지 않는 폴리냐(polynya)가 형성되는 특이 

지형. 펭귄과 해표 등 해양동물의 먹이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

- (생태) 7천년 이상 아델리펭귄(29,899둥지)의 서식지이며, 남극도둑 

갈매기 등 다양한 생물 분포.

○ (기타) 장보고기지 준공(2014.2) 이래, 36km 남쪽에 위치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의 아델리펭귄 군서지를 매년 모니터링 중 

아델리펭귄과 알비노(백색증) 새끼 펭귄군서지의 기상관측탑

드론항공촬영한보호구역내아델리펭귄분포현황 (노란색부분이펭귄둥지)



붙임2 질의/응답

1. ‘협의당사국’, ‘협의당사국회의’가 무엇인가요?

□ 남극조약에만 있는 특별한 개념입니다.

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TCP)(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 현재 남극조약의 당사국들은 활동실적에 따라 협의당사국*(한국, 미국 

등 29개국)과 비협의당사국(25개국)으로 나뉘며, 협의당사국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할 경우 자격을 취득합니다.

* 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원정대 파견 등과 같은 상당한 연구 활동 실적이

있어야 협의당사국 인정

⑵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남극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당사국총회’라는 용어  대신 

‘협의당사국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 회의에는 협의당사국, 비협의당사국 및 옵저버 등이 참여하며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은 협의당사국에게만 주어집니다.

□ 특정 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⑴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의 존재

○ 환경적․과학적․역사적․자연적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가 있거나 

과학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⑵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서의 적절성

2.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어떠한 제도인가요?



○ 경계선, 가능한 관리수단, 기간 등 7개 항목에 걸쳐 해당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관리조치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닙니다. 남극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이므로 영토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 다만, 남극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3. ‘펭귄마을’과 ‘인익스프레시블섬’은 우리나라 땅인가요?


